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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수요말씀>

<실체>가 귀하고 중하다

<속>이 겉보다 크다

본  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수요일에는 <주일말씀에서 못다 한 말씀>을 더 전해 주기도 하고,

   <주일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고,

   <따로 할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 이번 주 주일에는

   ‘<사람>도 대하고 쓰기에 달려 있고,

     <만물>도 대하고 쓰기에 달려 있다.’에 대해 말씀했지요?

   오늘은 <따로 전할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주제는 ‘<실체>가 귀하고 중하다. <속>이 겉보다 크다.’입니다.

◎ 오늘 말씀은 정말 짧습니다.

   <긴 말씀>은

   그만큼 설명해 주면서 이해시켜 줘야 깨달으니 긴 것이고,

   <짧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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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만 말씀해 줘도 쉽게 깨달으니 짧은 것입니다.

   말씀이 길든 짧든 ‘무엇이 더 중하고 귀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길든 짧든 ‘하나라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하나>도 깨닫고 행해야 위력이 나옵니다.

<말씀 시작>

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언 하나’를 전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요.

   <자막> 『<세상길>은 갈수록 ‘갈 길’이 많아져서

             곤고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늘 길>은 갈수록 ‘한 길’만 보여서

             마음 딱 잡고 가게 한다.』

 이 말씀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위의 잠언 자막 띄운다.)

   그냥 읽지 말고, 한 마디라도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깨달으라고 외치면서 읽기 바랍니다.

   <자막> 『<세상길>은 갈수록 ‘갈 길’이 많아져서

             곤고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늘 길>은 갈수록 ‘한 길’만 보여서

             마음 딱 잡고 가게 한다.』

 (계속 자막 띄워 놓는다.)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세상길>은 갈수록 그리도 길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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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갈수록 곤고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늘 길>은 갈수록 ‘한 길’만 보입니다.

   곧 ‘영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곧 ‘구원의 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로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마음 딱 잡고 가게 만듭니다.

 이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100년 살고 끝나는 육의 인생’,

   마음 딱 잡고 ‘주’를 믿고 따르며

   자기 ‘영’을 위해 ‘구원과 휴거’를 위해

   매일 차원 높여 기쁨과 희망으로 뛰고 달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실체>는 참으로 중하고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는 ‘원(原)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대단한 그림 작품>이라도, 

   아무리 <잘 찍은 사진>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형상의 자연석>이라도

   그것이 <실체>와 같이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원 존재’는 아닙니다.

 <월명동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곳은 어디지요? 네! ‘자연성전’입니다.

   <선생 자화상 자연석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은 무슨 돌이지요? 네! ‘선생 자화상 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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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림>도 <사진>도 <어떤 형상이 있는 돌>도

   <실체>같이 ‘원 존재’도 아닐 뿐더러

   <실체>같이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체를 생각나게 하고, 실체를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모든 비유>나 <형상물>은 ‘실체의 상징체’에 불과합니다.

 비유도, 어떤 형상물도, 그림도, 사진도 

   ‘실체를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 <실체>는 대화도 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에 그리도 중하고 귀합니다.

 여러분 모두는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고로 그리도 중하고 귀합니다. 믿습니까?

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체>, 곧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큰지 깨닫고 귀히 대하고 써라.” 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육신>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실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중한 몸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그로 인해 ‘또 다른 실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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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체는 ‘신부로 변화된 영’과 ‘황금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행함으로 얻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생각>이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그 행함>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무엇이 그렇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어난 그대로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태어나서 생각도 몸도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족하게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쓰십니다.

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따라

   <그 생각>이 지혜롭고 <그 행함>이 위대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는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않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족하게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쓰는 자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듭니다.

   고로 더 아름답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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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생을 만들다 보면, 

   만드는 동안 ‘육’은 나이가 들고 늙어 갑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늙어 가니 안타깝습니다.

   늦게 만들면,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인생의 해가 집니다.

   고로 자기를 빨리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빨리 만들어서 많이 쓰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인생 100년’만 살게 하셨습니다.

   고로 <육신>을 만들다 보면 ‘육신’이 늙어 갑니다.

   고로 <육신>만 만들면, ‘애달픈 삶’으로 끝납니다.

   고로 하나님은 <육>을 통해 <영>을 만들어서

   영원히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고로 <그 생각>이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그 행함>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따라

   <그 생각>이 지혜롭고 <그 행함>이 위대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고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실천을 하며

   위대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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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존재물>은 ‘만든 자의 상징물’이며 ‘상징체’입니다.

   ‘만든 자를 각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원 존재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십니다. 

   고로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은

   ‘삼위일체의 상징물’이며 ‘상징체’입니다. 

   <원 존재>가 없으면 ‘상징물’과 ‘상징체’도 없습니다.

   고로 <원 존재>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

   ‘원 존재를 닮은 최고 아름다운 상징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인간>이 아무리 ‘엄청난 사랑과 희망’을 원해도

   인간끼리는 만족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니 ‘어떤 면’에서도 합당하면 다 해 주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 지구 세상 73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삼위일체 앞에 기대고, 사연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도

   삼위일체는 전지전능하시니 다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합당해야 됩니다.

   창조주 앞에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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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온 인류의 희망과 기쁨’이시며, ‘사랑의 원 존재자’이십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인간끼리는 만족하게 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해 주십니다.

   합당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행하는 만큼 다 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해야

   그 전지전능하심이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시고,

   육을 통해 영원히 사는 영을 만들어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인간끼리는 만족하게 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여 인생들을 사랑하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인정하고 쓰기 바랍니다!

   

 하나님이 주신 ‘지구’와 ‘태양’과 ‘공기’도 귀히 쓰고,

   하나님이 실체로 만들어 주신 ‘자기 자신’도 귀히 만들어 쓰고,

   하나님이 실체로 만들어 주신 ‘자기 영’도 귀히 만들어 누리고,

   실체이며 원 존재자이신 ‘성삼위’도 귀히 사랑하며 쓰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행실’을 하며 사는 존귀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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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었다가>

◎ 조금 더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 <구멍>은 ‘구멍 안에 있는 것’보다 작습니다.

 천연 굴을 봐도 그러합니다.

   항상 <구멍>은 ‘굴속’보다 작지요?

   <출입하는 구멍>은 작아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굴속>에는 볼거리들이 있고, 그곳을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구멍>은 ‘활용하는 곳’이 아니니, 클 필요가 없습니다.

   <동굴로 출입하는 구멍>이 작아도 <굴속>은 엄청나게 큽니다.

   고로 <구멍>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사람도 그러합니다. <구멍>은 <속>보다 작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같이 조정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속>은 활용해야 하니, <구멍>보다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겉>만 보는 자는

   <동굴의 구멍>만 보고 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속>을 봐야 됩니다.

   <겉>은 보잘것없고 작아도

   <속>은 마치 신비하고 아름다운 천연 동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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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 사람은 ‘문’과 같습니다.

   <문>을 보세요. 

   <문>만 보고서는 ‘집 안’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가 없지요?

   <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 <속>이 얼마나 큰지 봐야 됩니다.

   항상 <문>보다 <집>은 큽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 (외쳐 주고 마무리) 

   <창조주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하늘나라 천국>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도 그러합니다.

   그 <이름>보다 그 <속>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만 크게 보고, 

   세상 어떤 인물만 크게 보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속>이 어떠한지 모르고,

   자기 시야에 갇혀

   섭리역사도, 삼위일체도, 주도, 휴거도, 황금성도

   작게 보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희망과 기쁨을 잃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세상으로 치우쳐 그것만 크게 보고 복잡하게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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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도, 주도, 하나님의 역사도, 천국 황금성도

   <속>을 보고 깨닫는 자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느끼고 깨달아 놀라고,

   그 크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자기 육을 가지고 영을 귀히 만들어

   엄청난 황금성 세계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됩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


